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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파트너 대상 서울·부산·충남에서 진행�보호장비 등 안전용품 혜택

정비 전문가와 함께 배달파트너 소유 이륜차 직접 점검해 교육효과↗

2024. 04. 16. 서울 – 쿠팡이츠서비스(CES)가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이륜차 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
다.

쿠팡이츠서비스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륜차 안전점검 불량 및 기능 고장 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론교육과 더불어 배달파트너의 실제 운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습교육을 통해 안전한 배달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배달파트너 본인 소유의 이륜차로 진행되는 실습교육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소속 전문 교육관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진행
될 예정으로 ▲운행 전 셀프 점검 요령 ▲타이어·배터리 소모품 교체 주기 및 관리 방법 ▲엔진·조향장치·제동장치 기능고장 대처
요령 등 실제 운행 시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해 교육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5일부터 서울 강북에서 시작한 교육은 이달 말까지 서울 강남, 부산, 충남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전교육을 수료한 배달파트너에게는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안전용품을 무상 지원한다. 수료자 전원에게 반사띠 부착 라이더 조끼
와 프로텍트 장갑을 지급하고 후방 추돌 방지 LED 램프 혹은 발목 보호대 중 원하는 하나의 용품을 추가로 제공한다.

CES 관계자는 “쿠팡이츠의 고품질 배달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배달문화를 위해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이
라며 “배달파트너와 함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ES는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부터 3년 연속 정부지원 사업자로 선정돼 안전교육을 지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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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2022년부터 매년 배달파트너를 위해 승차용 안전모, 무릎·팔꿈치 보호대 등 다양한 안전용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재
작년에는 배달업계 최초로�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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